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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스포츠 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하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선수들의 투혼과 의지, 절박함, 그리고 ‘우리가 왜
스포츠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동 서사가 담긴 6R 경기를 공개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8화에서는 박지성 단장이 ‘FC슈팅스타’의 청사진을 위해 기성용에게 플레잉코치의 자리를 권하는 열려있는 단장의 모습으로 웃음
을 선사했다. 여기에, 최용수 감독을 대신해 미팅을 주도하게 된 설기현 코치가 이 때다 싶어 최용수 감독의 뒷골을 잡아당기게 하
는 솔직한 멘트들로 웃음을 선사했다.

한편, 이번 6R는 90분의 경기 내용보다 경기장 안팎의 희로애락이 시청자들을 웃고 울렸다. 평균 나이 22.3세로 구성되어 있는 ‘평
택 시티즌 FC’의 감독은 K리그의 레전드 윤상철이다. 그는 최용수 감독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할 정도로 K리그의 레전드로, 새파
란 후배였던 최용수 감독을 다른 위치에서 만나게 된 상황을 신기해하면서 웃픈 과거를 얘기하며 두 레전드들의 묘한 신경전이 펼
쳐지기도 했다.

레전드리그라는 이름에 가장 알맞은 두 레전드들의 매치에 최용수 감독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였다. 처음으로
선발 출장하는 양동현을 비롯, ‘평택 시티즌 FC’를 상대하기 위해 장결희, 유소년 김호진의 젊은 피를 적극 활용해 기동력을 높였다.
선발 라인업에 드는 것의 절박함을 아는 선수들은 후회 없이 경기를 치른다.

깔끔한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성공한 양동현이 경기의 흐름을 ‘FC슈팅스타’로 가져온데 이어 실수를 했지만 위협적인 슈팅을 2
번 연속 막아낸 김영광이 경기의 흐름을 뺏기지 않게 했다. 후반전 싸움이 된 경기 양상은 한 골 차이의 승부에서 두 레전드 감독들
의 용병술이 더욱 중요해졌다. 답답한 선수들의 공격력에 최용수 감독은 “슈팅을 해야 스타가 되잖아”라며 팀 네임드 축구를 선보
여 줄 것을 유머스러하게 조언하며 팀의 사기를 높였다. 후반 적극적인 교체 선수 투입을 펼친 최용수 감독의 선택이 경기의 승기
를 잡을 수 있었다. 교체 투입된 조영철이 응원하러 온 딸 앞에서 쐐기골을 터트리며 최용수표 용병술이 빛을 발했다.





2 대 0 무실점으로 승리를 거머쥔 ‘FC슈팅스타’. 졌지만 경기 후 ‘FC슈팅스타’ 선수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는
‘평택 시티즌 FC’의 선수들의 태도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여기에 절치부심한 결과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설 기회를 얻었
지만, 몸을 풀던 중 근육 이상으로 출전이 무산된 하성민의 눈물이 기회에 대한 절박함을 여실히 느끼게 했다. 최용수 감독은 승리
에 대한 기쁨보다 “항상 인생은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는 거 아이가”라며 하성민을 더 독려했고, “성취감을 공유하는 것이
원팀”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선수 모두를 아울렀다.

‘FC슈팅스타’는 90분 경기를 넘어 주전, 교체, 백업 선수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팀이 되길 바라는 최용수 감독의 바람처럼 점점
변화되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도 ‘슈팅스타’를 끝까지 시청하게 하는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되고 있다. 어느덧 6승으로 1위까지 단
한 계단 남은 ‘FC슈팅스타’가 승격할 수 있을지 최후의 결과에 대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